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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는 하늘 나라로 갔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그를
지금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다. 여호수아가
그의 군대를
준비 시키기
전에, 그는
자신 먼저
준비해야만 했다.



하나님은 만약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약속
하신 땅에서의
승리와 번영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르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약속했다.



지혜롭게,새로운 지도자는
여리고의 매우 큰 도시의 방어를

공부하기위해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다.

이스라엘의
첫번째 싸움은
그곳에서 있을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의 왕에게 도시
안에 정탐꾼이 있다고 말했다. 왕은
정탐꾼들을 찾기 위해 그의 군대를
보냈다. 조사는 정탐꾼들이
머무르고있는 라합의 집에서
시작됬다.



군인들이 라합의 대문을 거칠게
두들겼다. 라합은 빠르게
그들을 지붕위로 숨겼다. 



군인들이 떠났을 때, 
라합은 정탐꾼들을
성벽 밖으로 안전
히 내려 주기위해
주홍색 새끼줄을
사용했다. 왜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왔을까? 라합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라합의 목숨을
살려 주시기를
원했다. 
정탐꾼들은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약속했다.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다. 
하지만 다리가 없었다! 그들이 어떻게

건넜을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언약 궤를 옮기도록

군인들과 사람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호수아가 강의 유역에
서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셨다. 

하나님께서는 물 사이로

길을 만들어
주셨다.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넌 후에, 
그들은 강바닥에 열 두 큰 돌들과
가나안의 강둑에 다른 열 두 큰
돌들을 놓았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을
돕기 위한
기념품이었다. 



여리고는 강하고,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의
공격을 준비
할 때, ...



. . .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천국으로 부터
그의 군대의
우두머리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공격할 방법을 말씀해주셨다. 
그것은 매우 이상한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주위를
6일 동안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행진해야만 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소리쳐야 했다,그러면 여리고 성벽은
납작하게 무너져 내려질 것이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로

행했다. 아마 여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던 7번째 날에 7번째 행진을
마친 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처럼 . . . 

여리고의 큰 성벽이
산산조각이 났다. 



성벽 안의 오직 라합의
집 만이 안전했다. 라합은
창문으로부터 걸려있는
주황 새끼줄을
놔두었다.



빠르게, 여호수아의
사람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구조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로 사라졌다. 



여호수아는 거룩하게
여리고의 금,은, 보석들을
하나님의 예배에 바쳤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악한
도시를 다시 건설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렸다.



곧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를
패배 시켰는지를 듣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신 것을 알았다. 



인간의 비애의 시작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6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를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